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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연안 낙지의 어획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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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tudy on catch characteristics such as the total amount of catch and the catch per 
unit effort in the coastal area of Jeollanam-do Province for the sake of effective fisheries management of Octopus 
minor. The Gamak·Yeosa Bay were the only area characterized by high number of individuals, amount of catch and 
catch per unit effort through 2017 to 2018. On the other hand, Sinan coastal area was the lowest. Monthly number 
of individuals was high in February 2017 and January 2018. Monthly amount of catch per unit effort was high in 
January-March 2017 and January-February 2018. Monthly amount of money per unit effort differed from coastal 
areas to bays. The ratio of local immature of Octopus minor was the highest at Gangjin with 80.7% and the lowest 
at Jangheung with 50.9%. The ratio of monthly immature of Octopus minor was the highest at 91.3% in August and 
the lowest at 41% in July.

Keywords: Octopus minor, Jeollanam-do Province, CPUE, catch per unit effort, number of individuals, 
amount of catch, amount of money, mature, immature

서  론

낙지 (Octopus minor) 는 두족강 (Cephalopoda), 문어목 

(Octopoda), 문어과 (Octopodidae) 에 속하며 (Roper et al., 

1984), 러시아 사할린에서 부터 한국, 일본, 홍콩 남부해역까지 

분포한다 (FAO, 2014). 낙지는 조간대에서 수심 150 m 까지 

분포하며 (NFRDI, 1999),  주로 내만의 펄 속에 구멍을 파고 

은신하면서 발을 이용하여 게류나 새우, 조개류 등을 먹는다 

(Chang and Kim, 2003).

낙지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로는 습성 및 행동 특성 (Chang 

and Kim, 2003), 탄도만에 서식하는 낙지의 분포특성 (Oh et 

al., 2012) 등이 있다. 생물학적 연구로는 성 성숙과 성장 특성 

(Kim and Kim, 2006), 낙지의 배 발생 (Kim and Kim, 

2006) 과 산란과 부화 (Kim and Kim, 2007), 형태 및 성장 

(Moon, 1989) 등이 있다. 또한 자원생물학적 연구는 득량만과 

탄도만에서의 자원생물학적 연구 (Lee et al., 2017; 2018), 군

성숙도, 포란수 및 생식주기 (Kim et al., 2017), 해황과 어획

변동 (Jung and Kim, 2001a; 2001b), 낙지의 이용과 관리 

(Oh et al., 2011), 초소형낙지 (10 g 미만) 이용 현황 (Kim et 

al., 2017) 과 어업실태에 관한 연구 (Kim and Choi, 2019) 

가 있다. 분자생물학적 연구로는 낙지의 완전한 미토콘드리아 

DNA 시퀀스(Cheng et al., 2012), 미소부수체 분석을 통한 

중국 낙지의 유전학적 연구 (Gao et al., 2016) 등이 있다. 또

한 연안통발에 대한 입망 행동과 어획성능 (Park et al., 

2006), 낙지연안통발어업의 어획성능지수 산정 (Ahn et al., 

2007),  DEA 기법을 이용한 낙지연안통발어업의 어획능력 측

정 (Kim et al., 2007) 등이 있다.

낙지 어획량은 1990년대에 평균 10,445 톤으로 어획량이 높

았지만 2000년대에는 6,988 톤, 2010년대에는 5,933 톤으로 

어획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MOF, 2019). 

낙지는 조간대에서 수심 20 m의 서식환경을 선호하는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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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 매립과 항포구 시설의 증가 등과 과도한 연안개발로 갯벌

의 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Chae and Nam, 2011). 특히 

세발낙지의 주산지였던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등의 연안

개발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낙지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영암군의 낙지어획량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Oh 

et al., 2011). 또한 주 산란기에 낙지 산란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수온 현상과 성장기인 겨울철의 저 수온 현상 같은 해양환경

의 변화는 낙지의 산란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미성숙 

개체에 대한 높은 어획비율과 다양한 어구를 이용한 과도한 어

획, 산란장 및 서식지의 오염 등에 의해 낙지의 자원 감소가 우

려된다.

전라남도에서 낙지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3,759 

톤 (63.3%) 이 어획되어 전국에서 어획비율이 가장 높다 

(MOF, 2019). 특히 서해  해역은 펄의 함량이 높은 갯벌이 넓

게 발달되어 있고, 남해 해역은 먹이원이 풍부하고 조류의 흐름

이 적은 만이 발달되어 있어 낙지가 서식하기 좋은 해양환경을 

갖추고 있다. 전라남도에서 낙지는 목포 세발낙지, 무안낙지, 

콩낙지 등으로 브랜드화 할 정도로 대표적인 수산물이며, 단일

어종으로는 참조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어획고를 보이고 있

다 (MOF, 2019). 전라남도에서 많이 어획되는 멸치, 참조기, 

갈치, 삼치 등은 대부분 기선권현망, 안강망, 대형선망 등 대형

선박으로 어획되고 있고 유통경로 또한 단순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 반면 낙지와 참문어 등은 연안연승, 연안

통발, 맨손어업 등 소규모 어업을 통해 어획되고 있으며, 계통 

판매와 사매매 등으로 유통, 판매 (Kim et al., 2017) 되고 있

어 지역어민의 소득에 기여도가 매우 높다. 

낙지는 부화 후 갯벌에 바로 잠입하는 특성이 있어 (Kim 

and Kim, 2007) 어류에 비해 이동성이 적으며, 서식지역의 환

경에 따라 서식밀도가 다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낙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해역 특성에 맞는 자원 관리가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낙지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기초 연구

로 전라남도 연안에 서식하는 낙지의 해역별 어획량, 단위 노력

당 어획량 등과 같은 어획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 자원 관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낙지의 해역별 어획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낙지가 

위판되는 전라남도 10개 지역, 14개 위판장의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수협일일위판자료를 이용하였다 (Fig. 1). 

낙지의 위판가격은 크기별로 다르지만, 수협일일위판자료에는 

크기정보가 없어, 위판되는 낙지의 크기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일위판자료를 보정하기 위하여 강진, 고흥 녹동, 

목포, 신안, 장흥, 해남 총 6개의 지역에서 현장조사로 소소 (30 

g 이하), 소 (31-70 g), 중 (71-140 g), 대 (141-200 g), 특대 

(201 g 이상) 모두 5단계로 구분하여 위판비율을 조사하였다.

현장 조사한 당일 위판되는 5단계 크기의 낙지 1,443 개체를 

채집하였다. 채집된 표본은 실험실에서 전중량 (Total weight, 

TW) 을 0.1 g까지 측정하였다.

어획 비율에 따라 월별 위판되는 평균 무게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하였다.

 ∙∙∙

 ∙∙∙

 : 가중평균

 : 낙지의 평균무게

 : 가중치

지역마다 일일위판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이 다른데, 중량에 

생체량을 입력하는 지역 (보성, 고흥, 여수, 진도, 강진, 장흥) 

과 마리수를 입력하는 지역 (목포, 신안, 완도, 해남) 이 있다.

중량으로 입력한 경우, 낙지의 마리수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

과 (1) 수식을 사용하였다. 마리수로 입력한 경우, 낙지의 중량

을 구하기 위하여 (2) 수식을 사용하였다.

    …………………… (1)

   ×   ………………… (2)

 : 낙지의 마리수

 : 낙지의 총 중량

 : 낙지의 마리당 평균중량

낙지의 해역별 어획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부해역은 신

안, 목포, 진도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남부해역은 득량만, 

강진만, 가막ㆍ여자만의 3개 만으로 구분하였다 (Fig. 2).

조업일당 어획량인 단위노력당 어획량 (catch per unit 

effort, CPUE) 과 조업일당 어획고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Fig. 1. Survey sites of Octopus minor for the study of catch 
characteristics (● = data of Suhyup, ✖ = sampling, field 
survey and data of Suhy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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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식을 사용하였다.

  

 : CPUE

 : 어획 마리수 또는 중량/어획고

 : 어선수

미성어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Kim and Kim (2006) 에 

따라 군성숙 체중을 116.5g으로 설정하여 지역별, 월별 미성어 

비율을 추정하였다.

결  과

1. 월별 낙지 중량

가장 작은 단계인 소소 (30 g 이하) 는 6월부터 10월까지만 

채집이 되었으며, 7월에 평균 17.3 g 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

내었다. 특대 (201 g 이상) 는 가장 높은 평균 중량을 나타낸 2

월을 제외하고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소소와 중 (71-140 g) 

을 제외한 나머지 크기의 낙지는 6월 이후 평균 중량이 감소하

였으며, 중은 7월 이후 평균 중량이 감소하였다 (Fig. 3).   

현장조사 결과 소 (31-70 g) 와 중 낙지가 위판량의 68%를 

차지하였다. 소소는 8월과 10월에 낙지 위판량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Fig. 4).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어획비율에 따른 낙지의 평균 무게는 

7월에 112.6 g 으로 가장 높았으며, 8월에 40.0 g 으로 가장 

적었다 (Table 1).

2. 척당 어획 개체수

전남 전 해역 평균 척당 어획 개체수는 2017년에는 228개

체, 2018년 178개체 이었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가막ㆍ여자만이 2017년 평균 742개체, 

2018년 490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수를 어획하였으며, 신안해

Fig. 4. Monthly Ratio of catch traded through Suhyup auction 
at the landing ports by five size classes for Octopus 
minor. 

Fig. 3. Average weight of Octopus minor by size of 5 steps in 
Jeollanam-do  Province。 

Fig. 2. Map showing three inshore regions and three bays in 
the study area, Jeollanam-do Province。 

Month Mean total weight (g)

Jan. 97.0

Feb. 99.4

Mar. 77.1

Apr. 89.3

May 71.1

Jun. 92.7

Jul. 112.6

Aug. 40.0

Sep. 89.5

Oct. 46.0

Nov. 71.3

Dec. 79.0

Table 1. Monthly mean total weight (g) of Octopus minor
adjusted by catch ratio of siz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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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2017년 50개체, 2018년 75개체로 가장 적은 개체수를 

어획하였다 (Fig. 5). 

월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신안해역과 진도해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 해역에서 2월에 가장 많은 개체수를 어획하였으며, 

신안해역만 11월에 가장 많은 개체수를 어획하였다. 전 해역 

모두 7-9월에 가장 낮은 개체수를 어획하였다 (Fig. 6). 2018

년에는 신안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1월에 가장 많은 개

체수를 어획하였고, 신안해역은 10월에 가장 많은 개체수를 어

획하였다. 신안과 가막·여자만, 득량만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

서는 8월에 가장 적은 개체수를 어획하였다. 신안은 5월, 득량

만은 9월, 가막·여자만은 11월에 가장 적은 개체수를 어획하였

다 (Fig. 6).

  

3. 척당 어획 생체량

전남 전 해역 평균 척당 어획 생체량은 2017년에는 27.4 

kg, 2018년에는 23.8 kg 이었다.

해역별 척당 어획 생체량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가막ㆍ여자만

으로 2017년 100.2 kg, 2018년 72.7 kg을 어획하였다. 가장 

적은 생체량을 어획한 해역은 신안해역으로 2017년에는 7.4 

kg, 2018에는 9.8 kg을 어획하였다 (Fig. 5).

월별로 살펴보면 2017년 가장 많은 생체량을 어획한 달은 

신안해역과 진도해역을 제외한 전 해역에서 1-3월 이었으며, 가

장 적은 생체량을 어획한 달은 7-9월 이었다. 신안해역은 12월

에 가장 많은 생체량을 어획하였다 (Fig. 6). 2018년에는 전 해

역에서 1-2월에 가장 많은 생체량을 어획하였다. 가장 적은 생

체량을 어획한 달은 가막ㆍ여자만과 신안해역을 제외한 해역에

서 8-9월이었다. 가막ㆍ여자만은 11월, 신안해역은 12월에 가

장 적은 생체량을 어획하였다 (Fig. 7).

4. 척당 어획고

전남 전 해역 평균 척당 어획고는 2017년에는 59만원, 2018

년에는 75만원 이었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가막ㆍ여자만이 2017년 평균 1백 50만

원, 2018년 평균 2백 3만원으로 어획고가 가장 높았다. 어획고

가 가장 적은 지역은 신안해역으로 2017년 25만원, 2018년에

Fig. 6. Average of number of individuals per vessel (a), 
amount of catch per vessel (b) and amount of money per 
vessel (c) by month at the six regions in 2017 (G·Y : 
Gamak and Yeosa Bay, G : Gangjin Bay, D : Deukryang 
Bay, M : Mokpo shore, S : Sinan Shore, J : Jindo Shore). 

Fig. 5. Number of individuals per vessel (a), amount of catch 
per vessel (b) and amount of money per vessel (c) at the 
six regions in each year (2017 and 2018) (G·Y : Gamak 
and Yeosa Bay, G : Gangjin Bay, D : Deukryang Bay, M : 
Mokpo shore, S : Sinan Shore, J : Jindo 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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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4만원을 기록하였다 (Fig. 5).

월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가막·여자만, 강진만, 목포해역

에서 2월에, 득량만은 1월, 신안해역은 12월에 어획고가 가장 

높았다. 어획고가 가장 적은 달은 가막·여자만과 득량만 9월, 

강진만 8월, 목포해역 5월, 신안해역이 7월이었다 (Fig. 6). 

2018년에는 강진만, 득량만, 목포해역, 진도해역 2월, 가막·여

자만과 신안해역 1월에 어획고가 가장 많았다. 어획고가 적은 

월은 전 해역이 각각 달랐다 (Fig. 7). 

5. 미성어 비율

지역별 미성어 비율은 강진이 80.7%로 가장 높았으며, 신안 

76%, 목포 70.6%, 해남 65.9%, 고흥 57.1, 장흥이 50.9%였다 

(Fig. 8).

월별 미성어 비율을 살펴보면, 3-6월까지 52.9-76.3% 수준

을 보이다가 7월에 41%로 가장 낮았다. 8월 이후부터 10월까

지 70% 이상의 비율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8월에 

Fig. 7. Average of number of individuals per vessel (a), 
amount of catch per vessel (b) and amount of money per 
vessel (c) by month at the six regions in 2018 (G·Y : 
Gamak and Yeosa Bay, G : Gangjin Bay, D : Deukryang 
Bay, M : Mokpo shore, S : Sinan Shore, J : Jindo Shore). 

Fig. 9. Ratio of immature and mature of Octopus minor by 
month in 2018. 

Fig. 8. Ratio of immature and mature of Octopus minor by 
the six regions in 2018.

Fig. 10. Catch and amount of money by combo fishing and 
trap net in Jeollanam-do from 2017 to 2018 (Source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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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로 가장 높았다 (Fig. 9). 특히 미성어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인 8월과 10월은 소소와 소 사이즈 크기의 낙지가 많이 위

판되는 시기와 일치하였다 (Fig. 4).

고  찰

낙지는 소비자 물가조사의 품목 중 하나일 정도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산물이다 (MOF, 2019). 그리고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09년 49.8 kg에서 2019년 59.9 kg으

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1인당 수산물 자급률은 2009년 83%에

서 2016년 67.3%로 하락하였고, 낙지의 어획량도 1990년대에

는 평균 10,445 톤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6,988 톤으로 낙지

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0년대에는 5,933 톤으로 

2000년대 급격히 감소한 이후 어획량을 유지하고 있다 (MOF, 

2019). 

척당 어획 마리수가 1-3월에 높았다. 이처럼 이 시기에 척당 

어획 마리수와 생체량이 높은 이유로는 연안통발 어업의 조업으

로 인하여 어획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10). 그러

나 척당 어획 생체량과 마리수가 높은 달의 불일치 이유는 월별 

마리당 낙지의 평균 무게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1). 

척당 어획 마리수가 가장 낮은 달은 지역마다 달랐다. 낙지의 

산란기는 서식수심과 퇴적물 입도조성, 수온, 염분 및 먹이와 

같은 외적 요인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Kim and Kim, 

2006). 낙지의 산란기는 NIFS (2014) 에 따르면 5-7월, 탄도

만은 6-7월 (Kim and Kim, 2006; Lee et al., 2018), 득량만

은 7-9월 (Lee et al., 2017), 수심이 다소 깊은 고흥 연안의 주 

산란기는 4월 (Kim et al., 2004) 이며, Kim (2000) 에 따르

면 신안군 개펄에서 서식하는 낙지는 10-11월에도 완숙란을 가

진 개체가 발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갯벌에 구멍을 뚫고 들어

가 먹이를 섭취하지 않고, 계속 산란된 알을 관리하는 습성 

(Kim and Kim, 2006)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시기에 척당 어

획마리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척당 어획고는 2017년 신안해역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 모두 

1-2월에 어획고가 가장 높았다. 어획고가 낮은 달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5-9월 사이였다. 어획고가 낮은 시기 또한 낙지의 

산란 특성과 25℃이상의 고수온에 약하기 (Kim and Kim, 

2007) 때문에 어획이 잘 되지 않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막

ㆍ여자만의 경우 2017년에는 4월, 2018년에는 3월부터 어획

고가 감소하다 10월부터 다시 어획고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는 가막만에서 5월부터 9월까지 낙지를 어획하던 연안

연승 어업인들이 갯장어를 어획 (Kim et al., 2017) 하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따르면 가막ㆍ여자만과 득량만이 전

라남도 낙지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에

서는 초소형 (10 g 미만) 낙지는 전부 비계통 판매인 사매매로 

유통되고 있어 (Kim et al., 2017) 수협일일위판자료에는 나오

지 않아 정확한 어획량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

계통 판매로 어획된 낙지를 유통하였을 경우, 어업인의 어획량 

신고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017년 우리나라 1가구 1년 어가소득은 4천 9백만원 이었

다 (MOF, 2019). 본 연구에서는 2017년 1일 1척당 어획고는 

평균 70만원이었으며, 2018년에는 75만원, 2년 평균 73만원 

이었다. 낙지 어선 1척이 1달에 20일 총 12개월 조업한다고 가

정한다면, 1년에 약 1억 8천의 소득이 발생한다. 이 소득은 우

리나라 1년 어가 평균소득인 4천 9백만 원보다 약 3배가 많다. 

특히 남해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참조기, 멸치 등은 대형선망 등 

대형선박으로 어획되고 있지만, 낙지는 연안연승이나 연안통발 

등 소형선박과 맨손어업으로 어획하고 있어 지역어민의 소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낙지의 금

어기는 어민 소득과 관련이 있어 민감한 문제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산란기인 6-9월(4개월간) 을 제외한 

2017-2018년 척당 어획고는 84만원 이었다. 낙지 어선 1척이 

1달에 20일 총 8개월 조업한다고 했을 때 어획고는 약 1억 3천

만 원이다. 이는 연중 조업할 때 보다 소득이 약 5천만 원 감소

하지만, 4개월의 휴업으로 인하여 산란에 참여하는 암컷이 늘

어, 이로 인해 부화한 낙지들이 가입되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 

어획고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낙지 생산

량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어법인 연안복합과 연안통발로 어획

되는 낙지의 생체량이 금어기 전인 6월 21일까지는 어획량이 

높다가, 금어기 이후인 7월 20일부터 9월까지는 어획량이 낮다 

(Fig. 10). 낙지는 부화하는데 약 73-90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Kim and Kim, 2006). 따라서 산란 단년생인 두족류는 관리

를 잘 하면 지속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Kim et 

al., 2010) 부화한 치어와 미성숙 개체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3

개월간의 금어기가 필요한 것 (Kim et al., 2017) 처럼 낙지 

자원량이 현저히 감소한 상황에서 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현행 

1개월 보다 긴 금어기로 규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미성어 비율은 강진이 가장 높았고, 장흥이 가장 낮았

Fig. 11. Average catch and amount of money of caught 
Octopus minor in Jeollanam-do from 2011 to 2015 
(Source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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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전라남도 금어기 (6.21-7.20) 전인 5월과 6월에 1-2월 

어획량보다는 작지만 4월, 7월, 8월에 비해 많은 양이 어획되고 

있다. 5월과 6월에 성비가 암컷이 높으며 (Lee et al., 2017; 

Lee et al., 2018), 산란기 전인 4월과 산란기인 6월과 7월에 

중 (71-140 g) 과 대 (141-200 g) 크기의 낙지의 위판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성숙된 암컷이 많이 어획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

어기 제도의 효과에는 산란자원과 치어ㆍ미성어를 보호함으로

써 향후 자원량 및 어획량 증대가 있다 (Cheon et al., 2015). 

그렇기 때문에 산란자원인 암컷이 많이 어획되는 시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어기 시기의 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8월과 10월에 소소 (30 g 미만) 크기의 낙지가 위판량

의 50%이상을 차지한다. 금어기 시행 전인 2010-2015년에도 

8-9월까지는 어획량과 어획고가 낮았으며 (Fig. 11), 2017- 

2018년에는 7-9월까지 어획량과 어획고가 낮았다. 따라서 현행 

1달 기간의 금어기보다 긴 기간의 금어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크기의 미성어를 보

호하기 위해서는 긴 기간의 금어기와 함께 포획금지체중 신설

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낙지의 포란 수는 남해의 주요 상업종인 멸치 (23,000- 

200,000 립) (Kim and Kang, 1992), 갈치 (12,821-125,876 

립) (Kim et al., 1998), 삼치 (201,156-836,426), (Baeck et 

al., 2007) 보다 적은 Yamamoto (1942) 는 평균 120.0- 

130.0 립, Kim and Kim (2006) 132.8 립, Lee et al. 

(2017) 135.6 립, Lee et al. (2018) 142.0 립이다. 낙지가 부

화하기 위해서 73-90일 정도가 소요 (Kim and Kim, 2006) 

되지만, 효과적인 어미의 부화 행동으로 인해 소수의 알을 산란

하고도 효과적인 증식 (Kim and Kim, 2007) 이 가능하다. 따

라서 낙지 한 마리가 산란 후, 10%만 부화하여 성장 후 어장에 

가입한다고 가정한다면, 한 마리의 낙지가 산란에 참여할 경우 

10마리 이상의 낙지가 가입 될 수 있어 어민들의 어획고를 더

욱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속적인 낙지 자원의 이용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

해서는 비계통으로 유통되는 낙지의 어획량 신고와 같은 제도

적 장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현행 1개월보다 긴 금어기와 함

께 시기 조정 및 포회금지체중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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